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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
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
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 구조를 PLS 구조모형 분석으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음란물 노출에 남
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과 성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충동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
는 기존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취급되었던 변인들을 성정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
물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 음란물, 성정향성, 음란물 노출, 성충동, 성행동

Abstract  Though adolescents have the skillful ability to use internet and use it extensively, they have 
experienced sexually less than adults and are hard to have the right viewpoint toward sexuality. Because of 
these adolescents’ characteristics, internet pornography cause them serious troubles with their sexual behavior. 
Based on the viewpoint, this research explores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ir sexual orientation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the sexual drive and behavior with PLS path modeling analysis. In result, androcentric and 
pornography-friendly sexual orientation have an influence on the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in turn, the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ffect the sexual drive and behavior directly and sexual behavior indirectly 
mediated by the driv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fact that sexual orientations, 
reconceptionalized from previous researches’s dependent variables, predict the exposure to internet 
pro-pornographic and is to identify a popular myth indirectly that the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stimulates sexual drive to cause behavior, in turn leads to sex crimes finally.

Key Words : Internet pornography, Sexual orientation, Exposure to pornography, Sexual drive and behavior

Received 1 May 2013, Revised 20 May 2013

Accepted 20 June 2013

Corresponding Author: Hyung-il Kim(Far East University) 

Email: john815@kd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청소년의 성(性)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1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n; 11(6): 11-21

1. 서론

수용자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 마다 판도라 상

자(Pandora’s Box)를 마주하게 된다. 그 상자 속에는 뉴

미디어가 보다 진보된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과 

뉴미디어가 파생시킬 지도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이라는 염려가 혼재해있다. 특히 성인들은 어린이와 청

소년들에게 미칠 뉴미디어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

해왔다. 인터넷이 대중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망들이 역시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전망 

중 바람직하지 못한 전망은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의 

부작용이다.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적으로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

물의 부작용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 중에서 후자에 주

목한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리분별이 취약한 청

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치

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

란물을 보고 교내에서 성행위를 모방한 사건[1], 인터넷

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는 성행위 장면을 모방한 초

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한 

중학생이 음란물의 장면을 모방하여 여자 초등학생을 성

폭행한 사건[3] 등은 인터넷 음란물의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4], 전세계의 인터넷 사이트의 

12%와 인터넷 다운로드의 35%가 음란물과 관련이 있고, 

인터넷 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색되는 단어가 섹스

(sex)이다. 또 다른 언론은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 현상을 

보고하면서 전세계 웹사이트의 60%가 음란물을 포함하

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80%가 성인용 잡지와 라이브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5]. 이러한 인터넷 사이

트들의 주요 콘텐츠는 야한 사진, 야한 소설, 야한 동영상 

음란성 대화, 화상 몰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 7]. 

인터넷 음란물은 매우 간단하게 익명으로 거의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8]. 이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 

이용자들은 성적 만족을 쉽게 얻는다[7].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성인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해서 우려한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광범

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다[9].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성

(sexuality)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표현물(sexual 

content)을 찾는 경향이 있다[10].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

인에 비해서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음란물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기가 어렵다[11].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행동의 특징에 의거하

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 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다. 즉 중·고교생들의 성 정향성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청소년에게 야기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에 의

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

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문헌검토 및 가설

2.1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

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쉽게 몰입하고 중독된다. 이는 음

란물을 접촉하는데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손쉽게 접

할 수 있으며, 구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자극적인 음란물

이 계속 공급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12]. 인터

넷 음란물 탐닉은 청소년의 생활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일

상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

체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현황을 조사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영민[13]이 청소년 19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방문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9.3%로 나타났다. 초·중·고

생, 학부모 및 현직교사를 포함한 4000명을 대상으로 인

터넷 여론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한 연구[14]에서 인터넷 

음란 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84.4%

였고,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학생은 35.8%로 나

타났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도 전체 

69.2%의 학생들이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이 비율은 남학생(89.8%)이 여학생(48.6%)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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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월등히 높았다. 충북의 농촌지역 고등학생 16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를 조사한 연구[16]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7%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

이 있으며, 47.7%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

이에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했고 초등학교 때 이

미 접촉한 학생도 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남녀 중고생 8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성 관련 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성 갈등(성에 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과 성비행이 증가

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성 관련 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지식

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현상도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준[19]이 중고생 1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청소년 1.3%가 심각한 중증

중독 상태에 있고 2.3%는 중등도 중독 상태에 있으며 

4.2%는 경미한 중독 상태에 있어 전체 청소년의 7.8%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정도에 

있어서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실업계 고등학생이며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2.2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선행변인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청소년 연구, 사회 및 발달 

심리학 등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격 

특성 및 미디어 이용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0]. 한편 미디어 실행 모형(Media Practice Mode

l)1)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미디어 콘텐츠 

선택은 인구통계적 속성, 발달적 특성, 사회맥락적 속성 

등과 깊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21, 22, 23]. 

1) 이 모형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과정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의 민속지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개발
되었고 ‘정체성-선택-상호작용-응용’의 순환과정의 틀 속에
서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은 다른 매스미디어 효과 연구들
의 접근방법과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이 모형에
서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은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이 
선택하는 매체 및 장르, 내용에 대한 상호작용 및 거부 등에 
있어서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미디어 
이용과 효과의 과정이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상호관련이 있다
고 본다. 특히 미디어 효과에 있어서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현재 혹은 잠재적 자아(혹은 
정체성)는 미디어 선택,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7]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

계학적 속성 중에서는 대체로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20, 24, 25]. 김유정[26]의 연구에 따르

면,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요인인 성적 호기심과 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디어 이용 특성 측면에서는 타 미디

어에서의 음란물 이용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명일[7]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성격 특성 중 감각추구 성향(sensation- 

seeking)과 미디어 이용 특성 중 다른 미디어를 통한 음

란물 노출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상준[19]에 따르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서 청소년이 남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

님의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낮을

수록 과다 접촉하는(중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

졌다. 또 이성식 [27]은 개인성향 중 감흥추구성향, 음란

물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컴퓨터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향성도 인터넷 음

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정향성은 비교적 장

기간에 걸쳐 학습되고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기존 연구[26, 27, 28]에서 성정

향성을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 종속변인으로서 성의식 또

는 성태도로 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물 노출 이후의 변

화를 추적하고 있다. 음란물 노출이 성 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검정하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청

소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이라는 가정에서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남성중심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란물에 대한 허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행태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이후 나타나는 성 관련 행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비정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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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이며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 미디어 

음란물이 보여주는 장면들은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

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음란물 노출에 따른 

청소년들의 후속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성태도 또는 인식, 성충

동, 성행동, 성적 공격성, 성비행 또는 범죄 등의 종속변

인에 대해 음란물 노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고 있다. 

변인정과 정용국[29]의 남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음란물 노출이 높은 대학생 집단

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도구적 성인식과 성비행 시

행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26]

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은 일

반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여성 관련 성에 대한 태도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

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성폭력, 혼전 

성경험, 성적 허용도, 성의 도구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

고 여성 관련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인터

넷 음란물 이용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인식하거나 강

간을 관대하게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음란물 노출로 인해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유발

되어 성 충동을 일으키고 성폭력과 같은 성비행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즉 김덕모[30]의 연구에 따

르면, 음란물을 접했을 때, 성적 충동을 느낀 비율이 

38.5%, 따라 하고 싶어하는 모방욕구가 26.2%, 성 추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15.3%로 나타났다. 이성식[31]은 사

람들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인터

넷 음란물 노출로 자극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터넷 음란

물에 접촉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평

소에 성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남자 중학생

의 성충동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

넷 음란물에 접촉한 청소년들이 남녀 모두에 있어서 접

촉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정동채[32]의 보고에 따르면, 음란영상

물을 본 후 남학생의 55%와 여학생의 18%가 성적 충동

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김은경[33]에 의하면 

성적 충동 해소를 위해 남학생의 21%는 자위행위를 하

거나 실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김해옥 등 

[34]은 컴퓨터 음란물에 노출된 남자 중학생의 82.5%가 

성적 욕구와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는 포

르노에 노출된 후 이성에게 강제적인 성행동을 시도해보

았다고 응답하였다[29재인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인숙과 조주연[35]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에 따른 성행동은 자위행위, 성관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경험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응답자가 그렇

지 않은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

물은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성도덕을 약화시키며, 성

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지식과 사고를 심어줄 가

능성이 크다. 또한 성행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발달시

켜 키스나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36].

위와 같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충동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5: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6: 성충동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자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경험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교를 방문하여 응답자들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협

조를 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언론홍보학을 

전공하는 3, 4학년 6명의 조사원들이 설문의 취지에 대해

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4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3인의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교는 설문 배포와 수거의 편의를 위해 조사

원의 출신 중·고교를 선정하였다. 설문내용이 청소년에

게 비교적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문조사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소규모의 동아리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학급 단위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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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11월 19일에서 30일까지 약 2주간

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88명의 응답내용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남학생은 287명(74%) 여학생

은 101명(26%)이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80명(20.6%) 

고등학생이 308명(79.45)으로 구성되었다. 학년구성은 고

3(51.3%), 고2(20.65), 중3(16%), 고1(6.2%), 중2(4.4%), 

중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측정한 변인은 성 정향성(개방적 성 

정향성, 남성중심적 성 정향성, 음란물에 대한 허용적 성 

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노출 후 행태(성충동, 성행

동) 등이다. 

3.2.1 성정향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성정향성 척도들은 기존의 연구

[7, 18, 26, 28]에서 사용했던 성태도 또는 성의식 관련 척

도를 참고하여 연구자와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들

이 토론을 통해 기존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성태도나 성의식이 음

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정향성이 음란물노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기

존의 연구와는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조사하는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민감한 내용

으로서 측정도구가 직접적인 내용을 질문하거나 복잡하

면 타당성 있는 응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

존 척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모든 측정항목

은 리커트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구성개념(construct)

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방적 성정향성(open sexual orientation)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O1)’,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O2)’, ‘남자

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O3)’로 측정하

였다. 이 중 혼전순결 관련 두 항목(O2, O3)은 역 코딩

하였다.

② 남성중심적 성정향성(androcentric sexual orientation)은 

‘여자의 가치는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적인가에 달려

있다(A1)’,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

하기를 좋아한다(A2)’, ‘여자들은 내심 자신들을 거칠

게 다루는 남자를 좋아한다(A3)’로 측정하였다. 

③ 음란물에 대한 허용적 성정향성(pro-pornographic 

sexual orientation)은 ‘음란물은 성을 왜곡시킨다

(PP1)’, ‘음란물은 성범죄를 조장·방조한다(PP2)’, ‘음

란물은 기존의 성질서와 성도덕을 어지럽히는 것으

로 해로운 것이다(PP3)’로 측정하였다.

3.2.2 인터넷 음란물 노출

인터넷 음란물 노출(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은 양과 빈도를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 음란물을 봅니까(E1)’ 에 

대하여 5점 척도(‘접촉을 안 했다’(1점)에서 ‘매우 자주 접

촉했다’(5점))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접촉 소요시간을 측

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음란물을 한 번 이용할 때 소요되

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E2)’에 대하여 6점 척도

(‘15분 미만’(1점), ‘15분~30분 미만’(2점), ‘30분~1시간 미

만’(3점), ‘1시간~2시간 미만’(4점), ‘2시간~3시간 미만’(5

점), ‘3시간 이상’(6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 음란물 접촉 회수(E3)’를 측정하였다.

3.2.3 인터넷 음란물 노출 후 행태

인터넷 음란물 노출 후 행태는 기존 연구[18, 27, 29, 

31, 35, 37]에서 사용했던 성충동과 성행동을 측정하기 위

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충동(sexual drive)은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난 후

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SD1)’, ‘인터넷 음

란물이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SD2)’, ‘본 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가(SD3)’, ‘나도 성관계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SD4)’로 측정하였다.

② 성행동(sexual behavior)은 인터넷 음란물 보고 난 후 

경험한 성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구체적 측정항

목은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SB1)’, ‘키스나 

스킨십을 해 본적이 있다(SB2)’, ‘성관계를 가진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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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B3)’ 이다. 

3.3 통계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PLS 

(Partial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PLS는 잔차 변량

의 최소화(by minimizing residual variance)를 통해 측정

모형(구성개념에 대한 항목 적재치)과 구조모형(구성개

념 사이의 회귀경로)을 추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선형

다중회귀분석을 통합한 분석방법이다[38, 39, 40]. 

PLS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의 방

법 중 하나로 LISREL이나 AMOS처럼 공분산분석

(covariance analysis)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

들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PLS는 주요인분

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함으로써 기

존의 구조방정식방법의 제한으로 알려져 있는 수집된 자

료의 정규분포에 대한 엄격한 가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즉 PLS는 공분산을 이용하지 않고 측정오

차와 잠재변수들 사이의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경로계수들의 예측력이 극대화되도록 추

정한다. 그리고 PLS는 비교적 적은 수의 자료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구조방정식방법들이 분

석을 위해 최소 200개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비

해, PLS는 가장 복잡한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의 10배 정

도의 최소 표본수가 필요하다[39, 40, 41]. 또 PLS는 공분

산구조모형에서는 엄격하게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선행연구가 없어도 새로운 탐색적인 인과관계모형을 분

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고[42], 확인적 연

구와 탐색적 연구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과 

이론을 검정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38, 39, 40, 43]. 

이 연구의 분석에는 여러 가지 PLS 분석소프트웨어 

중에서 함부르크대학에서 자바 언어(Java-based)를 기반

으로 만든 SmartPLS[44]를 이용했다. SmartPLS는 그래

픽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분석의 편의를 돕기 위

해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4. 결과

4.1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SmartPLS의 Calculate 탭에서 PLS Algorithm을 실행하

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와 구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분석하였다. 

<Table 1>은 PLS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타당도(Composite 

Reliability)는 최소 기준값인 0.7보다 모두 높게 나와 측

정도구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의 구성개념들의 크론바흐의 알파(α)값이 0.7 

이상으로서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적 성정

향성은 알파값이 최소 신뢰도 기준값인 0.6보다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방적 성정향성 측정도구 중 신뢰도값을 저해하고 있는 

측정항목을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Table 1> Result of PL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VE
Composite 

Reliability
R Square

Cronbach’s 

Alpha

Open 0.469 0.722 　 0.540 

Androcentric 0.695 0.872 　 0.779 

Pro-pornogra

phic 
0.714 0.882 　 0.801 

Exposure 0.654 0.849 0.284 0.740 

Sexual drive 0.768 0.930 0.308 0.899 

Sexual 

behavior
0.617 0.828 0.338 0.711 

<Table 2>는 수정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수정된 모형에서는 모든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0.7이상으로 측정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정된 모형에서는 개방적 성정향성 측정항목 중 ‘사랑하

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O1)’

를 탈락시켜 신뢰도를 개선했다. 

<Table 2> Modified result of PL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VE
Composite 

Reliability
R Square

Cronbach’s 

Alpha

Open 0.814 0.897 　 0.776 

Androcentric 0.695 0.872 　 0.779 

Pro-pornogra

phic 
0.714 0.882 　 0.801 

Exposure 0.654 0.849 0.251 0.740 

Sexual drive 0.768 0.930 0.308 0.899 

Sexual 

behavior
0.617 0.828 0.33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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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Standard 

Error 

(STERR)

T Statistics 

(|O/STERR|)

Open 

->

Exposure

0.107 0.115 0.099 0.099 1.077 

Androcent

ric -> 

Exposure

0.328 0.333 0.096 0.096 3.400 

Pro-porno

graphic 

-> 

Exposure

-0.294 -0.307 0.091 0.091 3.24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를 검정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치와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분

석에 있어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6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41].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항목들이 0.6이상의 적재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인 AVE는 

하나의 잠재변인과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항목들이 공유

하고 있는 분산의 크기를 말한다. 즉 AVE가 클수록 잠재

변인이 설명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의 분산이 크다는 것이

므로 수렴타당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에 

있어서 AVE가 0.5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있다[38, 39, 

41]. 따라서 본 연구의 잠재변인들의 AVE가 모두 0.6이

상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loadings

　
Open 

(O)

Androce

ntric

(M)

Pro-porno

graphic

(TP)

Exposure

(E)

Sexual 

drive

(SD)

Sexual 

behavior

(SB)

O2 0.876 　 　 　 　 　

O3 0.929 　 　 　 　 　

A1 　 0.796 　 　 　 　

A2 　 0.893 　 　 　 　

A3 　 0.804 　 　 　 　

PP1 　 　 0.801 　 　 　

PP2 　 　 0.877 　 　 　

PP3 　 　 0.854 　 　 　

E1 　 　 　 0.834 　 　

E2 　 　 　 0.714 　 　

E3 　 　 　 0.862 　 　

SD1 　 　 　 　 0.795 　

SD2 　 　 　 　 0.910 　

SD3 　 　 　 　 0.900 　

SD4 　 　 　 　 0.895 　

SB1 　 　 　 　 　 0.854 

SB2 　 　 　 　 　 0.689 

SB3 　 　 　 　 　 0.804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들 간의 상관계수와 각 잠재변인의 AVE 제곱근의 값을 

비교하였다. 어떤 잠재변인의 AVE 제곱근 값이 그 잠재

변인과 다른 잠재변인들 간의 모든 상관계수들 보다 클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즉, 한 잠재변인 내에서 측

정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별타당도가 확

보되는 것으로 간주된다[41, 45]. <Table 4>에서 잠재변

인 간의 상관관계와 AVE 제곱근 값을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AVE제곱근 값이 인접

한 종과 횡의 다른 상관계수들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Correlations within latent variables 
and Square roots of AVE

　
Open 

(O)

Androce

ntric

(M)

Pro-porn

ographic

(TP)

Exposu

re

(E)

Sexual 

drive

(SD)

Sexual 

behavior

(SB)

Open 0.902 　 　 　 　 　

Androcent

ric 
0.074 0.834 　 　 　 　

Pro-porno

graphic 
-0.129 -0.171 0.845 　 　 　

Exposure 0.169 0.386 -0.364 0.809 　 　

Sexual 

drive
0.088 0.417 -0.232 0.555 0.877 　

Sexual 

behavior
0.077 0.299 -0.296 0.500 0.525 0.785 

*대각선은 잠재변인의 AVE의 제곱근 값임

4.2 가설검정

가설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martPLS의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은 SmatPLS가 제공하는 디폴트(default) 값인 표본수

(samples) 500으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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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 Sexual 

drive

0.555 0.557 0.081 0.081 6.825 

Exposure

-> Sexual 

behavior 

0.302 0.303 0.094 0.094 3.210 

Sexual 

Drve 

-> Sexual

behavior

0.357 0.367 0.105 0.105 3.393 

구체적으로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1에서 개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하였다. 가설2는 남성주의

적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주의적 성정향성은 인

터넷 음란물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

=0.328, t=3.400, p<0.001).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3에서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인터넷 음란물 노

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음란

물 허용적 성정향성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어(β=-0.294, t=3.249, p<0.01) 가설3은 지

지되었다. 3가지 성정향성 잠재변인에 의해서 인터넷 음

란물 노출은 약 25% 설명되었다(R2=0.251). 가설4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가설4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0.555, t=6.825, p<0.001), 지지되었다. 성충동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의하여 약 31%(R2=0.308) 설명되었다. 인

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측한 가설 5 역시 유의하였다(β=0.302, t=3.210, p<0.01). 

따라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6에서 성

충동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

설6 또한 유의한 것으로 밝혀져(β=0.357, t=3.393, 

p<0.001) 지지되었다. 성행동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

충동에 의해서 약 34%(R2=0.338)의 설명력을 보였다. 

5. 결론 및 논의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 마다 뉴미디어가 가져다 

줄 희망적 전망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

려하는 시각이 혼재해있다. 특히 성인들은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 미칠 뉴미디어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해

왔다. 인터넷의 등장과 보급 과정에서도 이러한 혼란스

러운 전망들이 나타났는데, 이 중 바람직하지 못한 전망

은 인터넷 폭력물과 음란물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넷의 이러한 콘텐츠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

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련 기관들

과 연구자들이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인터넷 음란물에 주목하는데, 성

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리분별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인

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인터넷 음란물은 매우 간단하게 익명으로 거의 무료

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성적 만족

을 얻고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

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해서 우려한다. 실

제로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바탕

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청소

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 관련 콘텐츠를 찾는 경

향이 있다. 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

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청소년기의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

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의 구조를 

탐색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음란물 노출의 종속

변인으로 주요하게 취급되었던 성의식 및 성태도를 성정

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음란물 노출의 독립변인으로서

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성격으로 인

해 PLS 구조방정식분석을 채택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인터넷 음란물 노

출에 성정향성 중에서 남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

물 허용적 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음란물 노출

이 성태도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결과와

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학습되고 형성되어 평소에 인터

넷 음란물 이용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성정향성이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예측하는데 있어

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혔던 성격특성, 미디어 이용 

특성, 발달적 특성, 사회맥락적 속성뿐만 아니라 성정향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정향성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습되고 배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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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이 올바른 성정향성을 갖도록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둘째, 성충동에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27, 35, 

37,]이다. 즉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면 강한 호기심과 성

충동을 경험한다는 홍성례와 정여주 [37]와 인터넷 음란

물을 접촉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평

소에 성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27], 음란물을 접

속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

하여 성적 호기심과 성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보고[35]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성행동에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청소년

들이 접촉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비행을 더욱 저지른다

는 이성식[27]의 결과 및 이인숙과 조주연[35]의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응답자가 자위행위, 성관계, 공공장소에

서의 애정표현 경험과 같은 성행동이 두드러진다는 결과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넷째, 성충동 역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을 매개로 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

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결국 성폭력이나 성비행 같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검정해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평소 성정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연구에서 개발해왔던 성태도나 성의식을 차

용, 재개념화하여 성정향성을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선

행변인으로 성정향성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과정에

서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거쳐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성정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와 개념

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의 평소 성정향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

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척도 개발과 타당

성을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성충동과 성행동 사이의 조절변인의 개발도 필

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실제 성충동이 성행동으

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함으로써 청소년 

교육 장면에 적실성(的實性) 있는 함의를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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